
더 깊은 묵상

전해야만 하는 이유

일의 설교가요 신학자인 본 훼퍼는 히틀러의 독재정권을

붕괴시키기 위해 일생동안 투쟁했던 사람입니다.

그는 용감하게 설교했습니다.

어느 미친 운전사가 차를 몰고 있습니다" .

당신이 만약 그 현장에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

그 차 때문에 다친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치료만 해 주고

기도만 하겠습니까?

아니면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리겠습니까?"

본 훼퍼는 결국 사형당하고 말았습니다.

그런데 그가 죽음 직전 환상 중에 본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습니다.

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고 히틀러가 심판대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.

너 히틀러는 그 동안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를"

많이 흘리게 했으니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받아야 한다."

이때 히틀러가 부르짖었습니다.

하나님 저는 죽어서 이러한 세계가 있는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" , .

만일 알았더라면 저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.

그런데 누구 하나 저에게 이런 것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."

그 순간 본 훼퍼는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.

주님 저는 그를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그 영혼을 불쌍히" ,

여겨 전도할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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